
김준현 베토벤소나타전곡시리즈

8일유 스퀘어문화관

김준현피아노독주회 베토벤피아노소

나타 전곡 시리즈 2 가 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금호아트홀에서열린다.

피아니스트김준현은 6살에처음피아노

를배워11살때피아노연주회를가지며음

악적 재능을 보였다. 이후 광주예술고등학

교와독일자르브뤼켄국립음대최고연주자

과정을우수한성적으로졸업했다

또슈만탄생 200주년 기념슈만해석법

등을연구했으며리스트탄생200주년비르

투오조 시리즈에 한국인 대표로 참가하는

등활발한연주활동을이어왔다.현재는광

주국제교류센터음악위원및K피아노스튜

디오대표로활동하고있으며지난 2020년

을시작으로베토벤탄생250주년을기념해

베토벤피아노소나타 32곡전곡리사이틀

에도전하고있다.

성림예술기획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등이 후원

하는 이번 공연에서 김준현은 총 4개 곡을

연주한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작품번호 2번으

로무대의막을열고 베토벤피아노소타나

작품번호17번템페스트를무대에올린다.

이어서 베토벤피아노소나타작품번호14

번월광과베토벤피아노소나타작품번호

28번등을선보인다.

공연은무료로진행된다.문의010-6776

-1331

/김다인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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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시 다양한노래

한소리회 작곡가들이사랑한시와노래 10일광주디엠홀

슈베르트 세레나데 포레 달빛 바흐 아베마리아 등연주

한소리회

괴테의시 그리움을아는이만이는작곡

가들이 사랑한 시다. 슈베르트와 차이코프

스키는 같은 곡에 멜로디를 얹어 아름다운

노래를만들었다.

작곡가들이 하나의 시를 두고 다른 해석

으로선보인곡들을만나볼수있는무대가

마련됐다.

한소리회제 42회 정기연주회 작곡가들

이사랑한시와노래가오는10일오후3시

광주디엠홀에서열린다.

이번 공연의 총감독은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박미애가맡는다.

이어 소프라노 장희정, 장은녕, 노현숙,

임영란, 이나연, 박정연을비롯해피아니스

트장희경이함께한다.

이번공연은첫곡과끝곡을한국가곡으

로노래한다.

먼저출연진모두가김동진,윤학준의 진

달래꽃을노래하며무대의막을열고슈만

과 울프의 봄이다를 박정연이,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에 붙인 슈베르트와 차이코

프스키의 곡을 이현숙이, 이나연 한소리회

회장이토스티와구노의 세레나데를노래

한다.

이어장은녕이슈베르츠와슈트라우스의

세레나데를, 노현숙이베토벤과에드바르

드 그리그의 그대를 사랑해를 선보인다.

박미애 총감독은 캇치니와 바흐가 작곡한

곡에구노가멜로디를추가한 아베마리아

를무대에올린다.

가사없이선율만을노래하는모리스라벨

과라흐마니노프의 성악곡을장희정이선

보이고 임영란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렌의

시에드비쉬와가브리엘포레가작곡한 달

빛을노래한다.

한편 한소리회는 2000년 창단된 중견성

악가들의 단체로, 다수의 정기공연과 해외

공연,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280여회의

순회공연을갖는등활발한활동을펼치고

있다. 공연은무료로진행되며선착순50명

으로 문자 예약 가능하다 (010-2228-

7040).

/김다인기자 kdi@kwangju.co.kr

김재이작 다산정약용花卉

은은한묵향의세계로초대

수연회 10회회원전 90명작가참여

7일까지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묵향(墨香)의세계로의초대.

수연회(壽硯會회장김재이) 열번째전

시회가오는 7일까지광주시립미술관금남

로분관에서열린다.

2008년창립한수연회는지림(志林) 이

점숙선생의 가르침을받은이들의모임으

로2013년첫전시회를개최한이래매년회

원전을열고있다.

이번 전시에는 9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한문서체의작품을선보인다.

회원들은 포은 정몽주의 음주(飮酒) ,

만해 한용운의 설화간화유감(雪夜看 有

感) , 퇴계 이황의 묵산추회 (墨山秋懷),

매월당김시습의 숙덕천별실(宿德川別室)

들비롯해고봉기대승, 다산정약용, 정암

조광조등선조들의시와산문을소재로글

씨를썼다.

또 천자문 , 도덕경 등선인들의지혜가

담긴저서중 마음에닿는구절을뽑아정

성들여써내렸다.

박석호강원필강윤석고행숙김은희김

정실등회원들과함께점숙지림한문서예

학원원장도찬조출품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국립국악중학교가 우리가락우리춤 공연으로광주를찾는다.

2022 찾아가는전통음악교실의일환으로진행되는이번공연은6일오

후7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극장2에서열린다.

모정미교장이총감독을맡고김재호지휘자의지휘로진행되며 3학년

학생들을주축으로총7개무대를선보인다.

먼저임금의거동이나군대행진등에사용된대취타를관현악곡으로

편성한 관현합주취타 무대로막을연다.

또고려문종때만들어진궁중무용중유일한오락무용인 정재포구

락을선보이고정가여창가곡중 평롱 ,해금제주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무대에올린다.

이어판소리창극수궁가중상좌다툼대목에서별주부가토끼를만나는

대목인 가자가자어서가자와우리나라지역별대표민요를엮어편곡한

창작관현악민요모음곡을노래한다. /김다인기자 kdi@

국립국악중광주무대

6일아시아문화전당예술극장

매지권(買地券) 은 묘소로 사용할 땅을 토지신에게 샀음을 기록으로

남기며신의 보호를기원하는것으로옛도교문화와종교적풍습을살펴

볼수있는귀중한유물이다. 국내에는국보로지정된백제시대 무령왕릉

매지권1점과고려시대3점등단4점이존재한다.

동아시아의매지권을주제로학술서발간을앞둔일본동경대학연구

진이 광주 보문복지재단 동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매지권

(승모씨묘지명) 실물조사를위해지난30일박물관을방문했다.<사진>

이나다나츠코교수등일본연구진은 매지권을직접살펴보며일본,

중국등각국의자료를대조,연구하는시간을가졌다.

조사결과, 연구진은 탈락됐던글씨를추가로찾아내해당매지권이황

해북도토산군유물임을확인하는등새로운내용을밝혀냈다.

동곡박물관소장(승)모씨매지권은윗면오른쪽일부와아랫면왼쪽일

부가깨져있고, 가로 21.5cm, 세로 14cm정도의장방형형태로명문은

해서체로쓰여있다. 명문내용은일정한금액을상징적으로지불해일정

한면적의묘지를샀다는것을알려주고있으며매지권주인공의신분이

승려일가능성도지적하고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동경대연구팀 동곡박물관방문

소장품 매지권(買地券)실물조사


